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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이 병 희*

  청년층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이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국노동패널｣ 청년용 부가조사 자료(2000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후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서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험의 누적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력개발을 동반하지 않은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어려우며,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예방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용어:학교-노동시장 이행 과정, 이행 기간, 직장이동, 경력형성

Ⅰ. 머리말1)

최근 청년층 고실업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의 청년
실업 문제는 경기적․마찰적인 요인만이 아닌 구조적․제도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수요의 구조적
인 변화와 함께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의 지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우선 노동수요의 구조적인 변화는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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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관행으로 변화함에 따라 청년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1). 다른 한편 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의 미흡은 학교에
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청년층 노동력의 미취업

에 따른 유휴인력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병희, 
2001b).
본 연구는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를 후자의 측면 즉,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이
행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학교 -노동시장 이행 과정은 근로생애 초기
단계에서 교육 종료, 집중적인 일자리관련 훈련, 평생 일자리(career job)의 탐색 등을
통해 근로생애에 걸친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평생소득을 결정하게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청년층이 경험하는 상대적 고실업의 근원적인 원인이 교육과 노동시장
간 괴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학교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대한 실태 파
악은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및 과학적인 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은 크게 정규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

득하는 직업세계 진입 과정과 첫 일자리 이후 직장이동 등을 통한 직업세계 정착 과

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직업세계 진입 과정에 대해 안주엽․홍서연(2001)은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이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행 기간(미취업기간)이 길수록 취업
으로의 탈출확률이 낮아지는, 이른바 음의 기간 의존성(negative duration dependence)
을 가진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업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경험하는

특징들을 밝히고, 이러한 근로생애 초기의 노동시장 경험이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노동시장 경력 초기의 경험이 이후
의 평생에 걸친 취업경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비록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서
의 경험이 불안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생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치는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경력 초기의 경험이 이후의 노동시장

1) 청년(15～29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취업비율은 1997년 45.1%에서 2001년
42.8%로 하락하여, 경제위기 이전에 비하여 청년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통계
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전병유의 추계에 따르면, 30대 재
벌기업, 공기업, 금융산업 등 신규 졸업자가 취업하기를 선호하는 주요 기업집단의 경력직 채용
경향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6년 주요 기업집단의 채용자 가운데 신
규학졸자가 65%, 경력직이 35%를 차지하였던 반면, 경제위기를 겪고 난 2000년에 이르러서는
각각 26%, 74%로 나타난다. 1998년 10월부터 임시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었기 때문
에 임시직 근로자의 빈번한 직장이동에 따라 경력직 채용비율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과대 측정
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력근로자의 우선채용 관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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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
육제도의 개혁 및 이행 지원체계의 구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 제Ⅱ장에서는 청년층이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에 대한 대

립적인 견해와 국내외 실증 결과들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구성한 자료를 설명하고, 제Ⅳ장에서는 첫 일자리 이후 직업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경험하는 특징들을 살펴보며,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노동시장 경력 초기의 경험이 이후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주요한 발견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Ⅱ. 기존 연구

정규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은 잦은 노동이동과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경험한다. 청년층이 직업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정한 특징들에 대해서는 대비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빈번한 직장이동과 잦은 노동시장 유․출입은 근로생애 초기의 혼란

(floundering, churning, milling about)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
자원 투자를 저해하여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가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빈번한 직장이동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직장모색(job 
shopping) 과정이므로 생산적인 투자활동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노동시장 경력 초기의
불안정한 취업경험이 평생에 걸친 취업경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거나 직장이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연구들은 상반된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Topel and Ward(1992)는 빈
번한 직장이동이 생산적인 과정임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사업체 -근로자 연계
추적자료(LEED, 1957～1972)를 사용하여 청년 남자의 15년간에 걸친 직장이동과 임
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진입 초기 10년 동안 미국의 남성 근로자
는 평균 7회의 직장을 경험하여, 40여 년간의 근로생애에 걸친 직장이동의 3분의 2에
이른다. 또한 근로생애 초기 10년 동안 임금 증가의 3분의 1은 직장이동에 따른 것으
로 나타나, 노동시장 이행시기의 빈번한 직장이동은 안정적인 고용관계에 이르는 경력
개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Neal(1999)은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산업․직업으로 본 경력형성 과정 측면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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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있다. 노동이동은 크게 직장을 옮기지만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한 경력내 이동
(simple job mobility)과 직장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도 바뀌는 경력간 이동

(complex job mo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는 근로생애 초기에는 경력간 이동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탐색하다가, 적합한 경력 일치(career match)가 이루어지고 난 후
에는 직장이동을 통해 적합한 직장을 선택(employer match)하는, 생애에 걸친 노동이
동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NLSY 1979～1992를 사용하여 청년 남자는 동 기간 동
안 평균 4.2회의 직장이동을 경험하며, 이 가운데 산업과 직업의 변화를 동반한 경력
간 이동률은 55%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경력이 장기화될수록
경력간 이동은 감소하여, 경력 일치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 결과와 대비되는 분석은 Light and McGarry(1998)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NLSY 1979～1994를 사용하여 청년 남자는 학교를 마치고 난 후 8년간 평균
4.9회의 직장을 이동하고 있어 빈번한 직장이동이 청년층의 일반적인 특성이지만, 분
석 대상자의 12.2%는 전혀 직장을 이동하지 않으며, 10.3%는 1회 직장을 이동하고, 
13.7%는 10회 이상의 직장을 이동하여 근로생애 초기의 노동시장 경험이 이질적임을
지적한다. 특히 근로생애 초기 8년간의 이직횟수는 이후의 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즉, 전혀 직장을 옮기지 않은 근로자는 가장
높은 임금을 받으며,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다소의 직장이동을 경험하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eith and McWilliams(1995)는 NLSY 1979～1988을 사용하여 단일 직장이
동이 아닌 누적적인 직장이동 경험(cumulative job mobility)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직장 이동횟수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이직사유별로 구
분한 누적적인 직장이동 경험은 임금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이유나 가족적 이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횟수는 많을수록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정리해고나 징계해고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직횟수는 많을수록 임금에 음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직장이동만이 아니라 과거의 누적된 이직들도 이
후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청년층의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 대한 연구는 1994년에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의 이행기회법(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원활한 이
행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된다. 미국 연방정부가
제정한 동 법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빈번한 직장이동과 노동력 유․출입이 근로생애 초

기의 미취업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막다른 일자리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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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
다.
이에 대해 Gardecki and Neumark(1998)은 직장이동을 통한 탐색을 통해 더 적합
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도 생애 초기에 장기적인 일자리로 연계하고자 하는 프로

그램은 반생산적이라고 비판한다. NLSY 1979～1992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직업세계

로의 이행프로그램이 구상하듯이, 근로생애 초기의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이후 성인 시
기에 더 나은 노동시장 성과로 귀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학교를
마치고 난 후 5년간의 직장안정성 관련 지표가 이후 성인 시기의 노동시장 성과를 유
의하게 개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하여 청년층을 조속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이행지원 프로그램은 설득력이 없다고 그들은 해

석하고 있다. 다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근로경험을 학교교육에 반영하고 산학협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NLSY 1979～1992를 사용한 Neumark(1998)에서는 근로생애 초기 5년간의
고용안정성이 성인 시기의 보다 나은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

나는, 엇갈린 실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특징들과 그 영향에 대한 실

증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무엇보다 청년층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 직업세계에
정착하는지에 대해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및 경력형성 과정을 분석한 이병희(2001a)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기간이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청년층 노동력의 미취업에 따른 유휴인력화가 심각

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경험이나 빈번한 직장이동이 경
력개발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하는 자료의 제약 때
문에 실직을 경험한 청년 근로자에 국한된 분석에 그치고 있어,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
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년층 노동시장 경험의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Ⅲ. 자료의 구성

한국노동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은 3차년도(2000년)에 청년층에 대
한 부가조사를 통해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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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으로써, 동일한 개인에 대해 직업력(work history) 자료를 결합하여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서의 노동시장 경험과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 부가조사는 ｢한국노동패널｣에 포함된 개인 중 200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력(education history), 학교를 마치고 난 뒤의 구직활
동, 첫 일자리의 획득 과정 및 근로조건 등을 자세히 묻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의 학력 정보와 함께 첫 일자리의 취업 시기, 산업 및 직업, 종사상 지
위, 초임, 근로시간, 첫 일자리의 종료 여부 및 이직 시기, 그리고 학교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난 후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 기간 등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대

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한편 직업세계 정착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일자리 이외의 취업경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 직업력(work history) 자료를 개
인별로 결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인이 경험한 과거 및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취업 시기 및 퇴직한 경우 퇴직 시기, 산업 및 직업, 종사상 지위, 임금 및 근로시간, 
근속연수, 취업경험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구성 절차는 <표 1>과 같다. 청년층 부가조사에 응답한

3,302명의 청년 중 ① 재학생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졸업했다고
응답하여 최종적으로 학교교육을 마친 자 가운데 ② 중졸 이하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③ 졸업 시기 및 출생 시기가 누락되거나 오기된 자를 제외하였다. 
또한 직업력 자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①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 후 취업을 경험하

지 못하거나, ②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학교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난 후 취업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음에도 직업력 자료에 취업경험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첫 일자리 여

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③ 취업 시기 및 퇴직 시기가 누락되
거나 오기된 개인들을 제외하고, ④ 청년 일자리와 직업력의 일자리가 동일한 경우는
동일한 하나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340명의 취업경험자에 대
한 3,584개의 취업경력 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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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구성

(단위 : 명, 개)

누락 개인 개인 표본 누락 일자리일자리 표본

1.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3,302 
  학교교육을 마치지 않은 자(재학 또는 휴학) 1,523 1,779 
  중졸 이하   62 1,717 
  졸업 연도 누락 오류 또는 생년월일 오류   41 1,676 
2. 일자리 자료 결합
  취업 미경험   285 1,391 3,742 
  취업 연도 누락    22 1,369 64 3,678 
  과거 일자리의 이직 연월 오류    29 1,340 94 3,58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 2000.

Ⅳ. 직업세계 정착 과정의 노동시장 경험

1. 직업세계에 진입한 이후의 직장이동

<표 2>는 최종적으로 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 직업세계로 진입하여 취업을 경험한
1,340명의 직장경험횟수가 제시되어 있다. 취업경험자들은 평균적으로 직장을 2.1회
경험하며, 직장경험횟수별 분포를 보면 1회 직장을 경험하는 자는 41.0%이며, 2회 경
험자는 27.8%, 그리고 나머지 약 3분의 1은 3회 이상의 직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 직장경험횟수와 직장경험횟수별 분포는 졸업 시점의 차이에 따

른 잠재적 노동시장 경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시된 것이다. 이에 최종적으로 학
교를 마치고 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직장경험횟수 분포를 <표 2>의 오른쪽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표는 청년층이 직업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최종 학교를 마치고 난 후 미취업경험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지만, 여전
히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교육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자의 비중
은 무려 30.4%에 이르며, 3년이 경과하여도 18.0%는 여전히 취업을 경험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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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5년 후에도 9.0%는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
지 못하거나 않는 사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적어도 양성된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화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자료가 학
교를 마치고 난 후 한 번이라도 취업을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첫 일자리로의 이행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직업세계에 진입하여 잦은 직장이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종료 후 1년 내에 약 4분의 1은 직장을 이동하며, 3년이 경과
한 후에는 첫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의 비중이 절반 수준에 이르고, 5년 후에는

38.1%만이 첫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2). 

<표 2> 취업경험자의 직장경험횟수

(단위 : 명, %, 회)

전 체
학교를 마치고 난 후의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취업
경험자

직장
경험
횟수

전체 1,340 (100.0) 932 (100.0) 949 (100.0) 890 (100.0) 826 (100.0) 746 (100.0) 
1 549  (41.0) 711 (76.3) 580 (61.1) 474 (53.3) 373 (45.2) 284 (38.1) 
2 372 (27.8) 188 (20.2) 282 (29.7) 281 (31.6) 276 (33.4) 247 (33.1) 
3 231 (17.2) 29 (3.1) 67 (7.1) 96 (10.8) 124 (15.0) 151 (20.2) 
4 121 (9.0) 3 (0.3) 17 (1.8) 30 (3.4) 42 (5.1) 42 (5.6) 
5 41 (3.1) 1 (0.1) 3 (0.3) 9 (1.0) 11 (1.3) 20 (2.7) 
6 19 (1.4) 2 (0.3)
7 5 (0.4) 
10 1 (0.1) 
12 1 (0.1) 

평균 2.1 1.3 1.5 1.7 1.8 2.0 
표준편차 1.3 0.5 0.7 0.9 0.9 1.0 

미취업경험자 408 275 196 125 74 
미취업경험률 30.4 22.5 18.0 13.1 9.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 2000.

2) 다만 우리 나라 청년의 직장이동은 미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있다. Light and 
McGarry(1998:278)에 따르면, 학교를 마치고 난 후 4년 동안 취업경험자의 평균 이직횟수는 2.5
회인 반면, ｢한국노동패널｣에서는 4년 동안 취업경험자의 평균 직장경험횟수가 1.8회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의 경우 노동시장 경험에 대해 회고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3차년도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상태를 묻기 때문에 다수의 취업경험(특히 단기
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이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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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이동과 근속

<표 3>은 최대 3회까지의 직장을 옮긴 자에 대해 직장 순서별로 근속기간의 분포와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마지막 일자리가 조사 시점까지 지속된 경우에는 근속
기간이 우측절단(right censoring)된 값이므로 과소 측정된 것임을 지적해 둔다.
우선 직장이동이 빈번할수록 한 직장에 머무르는 평균 근속기간은 짧다. 직장을 1회
이동한 사람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연수는 17.7개월인 반면, 2회 이동자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연수는 14.2개월, 3회 이동자의 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연수는 12.8개월로 나
타난다. 
또한 직장이동자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 분포를 보면, 청년들은 첫 일자리를 획득한
후에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 일자리를 1년 이
내에 그만둔 비중은 직장을 1회 이동한 자의 경우 51.3%, 2회 이동자의 경우 55.4%, 
3회 이동자의 경우 58.7%로 나타난다. 반면 직장이동자 가운데 첫 일자리의 근속연수
가 3년 이상인 경우는 1회 이동자 15.6%, 2회 이동자 9.1%, 3회 이동자 9.1%에 불
과하다. 
이러한 첫 일자리가 단기근속 현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첫 일자리가 안정적인 평생

일자리(career job)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직장이동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가를 살펴보았다. 
표에서 직장이동이 누적될수록 평균 근속기간이 다소 증가하지만, 근속기간의 증가폭
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직장을 2회 이동한 개인의 경우 1년 내에 직
장을 이동하는 비중은 첫 일자리에서 55.4%이며, 두 번째 일자리에서는 45.9%이다. 
한편 직장을 3회 이동한 개인의 경우 1년 내에 직장을 이동하는 비중은 첫 일자리에
서 58.7%이며, 두 번째 일자리에서는 52.1%인 반면, 세 번째 일자리에서는 57.9%로
증가한다.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에서 평균 직장경험횟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직장이동에 따

른 근속기간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으나, 빈번한 직장이동을 통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획득 가능성이 본 자료에서 뚜렷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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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직장이동횟수별 근속기간

(단위 : %, 개월, 명)

직장이
동횟수

직장
순서

근속기간(월)
N

<3 <6 <12 <18 <24 <36 <48 <60 60+ 평균

1
1 8.3 15.9 27.2 14.8 8.3 9.9 7.8 4.0 3.8 17.7

372
2 9.9 14.0 17.7 12.4 5.9 12.9 9.4 8.1 9.7 24.6

2
1 16.5 16.5 22.5 16.5 7.8 11.3 5.2 2.2 1.7 14.2

2312 9.5 16.0 20.3 18.2 7.4 16.0 4.3 4.8 3.5 17.5
3 11.7 16.5 19.5 15.6 9.1 10.4 8.2 3.9 5.2 19.1

3

1 19.0 17.4 22.3 20.7 6.6 5.0 5.0 2.5 1.7 12.8

121
2 8.3 19.0 24.8 14.9 7.4 13.2 5.8 5.0 1.7 16.3
3 14.0 16.5 27.3 17.4 5.8 10.7 4.1 1.7 2.5 14.1
4 14.9 23.1 22.3 10.7 11.6 8.3 5.0 3.3 0.8 13.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 2000.

3. 직장이동과 지위 변동

청년층은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 형태가 노동시장 이행 과
정에서 일시적으로 거치는 디딤돌의 성격을 가진다면, 비정규직 고용형태라고 하더라
도 근로경험을 누적하는 것이 생애 취업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4>는 직장이동횟수별 비정규직 비중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때 상용직과

자영업주는 정규직으로, 임시직과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참고로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취득한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을 보면, 
상용직의 비중은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
사｣를 이용한 1999년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에서 청년의 상용직 비중이
44.3%에 불과하여 성인의 52.5%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이병희(2001a)와는
크게 다른 수치이다. 
이러한 자료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표 4>를 보면, 우선 특징적인 것은 직장이동별
비정규직 비중이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첫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
는 개인에게서 비정규직 비중은 19.1%인 반면, 직장을 2회 이동한 자는 20.9%,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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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자는 16.0%, 4회 이동한 자는 17.7%이다. 이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빈번한
직장이동이 청년층이 직업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장이동에 따라 비정규직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직장이동을
통한 지위 상승이 뚜렷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표 4> 직장이동횟수별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명)

직장경험횟수
  직장순서

1 2 3 4

1 19.1 20.9 16.0 17.7 
2 17.9 23.5 16.7 
3 14.1 33.3 
4 22.1 

표본수 486 313 185 16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 2000.

4. 직장이동과 경력 변동

청년층의 빈번한 직장이동이 경력 일치(career match) 과정인가를 살펴보았다. 일반
적으로 산업간․직업간 이동을 동반하는 경력간 이동은 특정 경력에서 축적한 인적자

원의 상실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층의 직장이동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탐
색하는 과정이라면, 직장이동이 증가할수록 경력간 이동이 감소하여야 할 것이다.

<표 5>는 직장이동횟수별로 산업․직업․경력 변동률을 제시한 것이다. 이때 산업과
직업은 구표준산업(직업)의 9개 대분류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경력 변동은 이전 직
장의 산업과 직업 중 어느 하나를 바꾸었을 경우로 정의하였다.
우선 직장이동에 따라 산업과 직업, 그리고 경력 변동이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1회 직장을 이동한 개인의 경우 이전 직장과 산업이 변
화한 비중이 36.1%, 직업이 변화한 비중이 40.7%, 그리고 산업 또는 직업의 변동을
동반한 경력간 변동의 비중은 53.9%에 이른다. 
또한 직장이동이 많을수록 산업이나 직업의 변화를 동반한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일자리와 두 번째 일자리간의 경력 변동을 보면, 1회 이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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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3.9%이며, 2회 이동한 자는 68.3%, 3회 이동한 자는 64.6%에 이른다. 즉, 빈번
한 직장이동을 경험하는 청년층의 경우 경력 변동 또한 크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누적적인 직장이동을 통한 경력 변동률은 다소 하락하지만, 그 감소폭은
크지 않음이 확인된다. 누적적인 직장이동을 통해 경력 일치를 이루고 있음은 발견되
지 않는다.

 
<표 5> 직장이동횟수별 경력 변동

(단위 : %, 명)

직장이동횟수
  직장순서

1 2 3

1
산업 변동 36.1 46.9 39.0
직업 변동 40.7 45.8 52.8
경력 변동 53.9 68.3 64.6

2
산업 변동 49.5 48.6
직업 변동 48.6 40.8
경력 변동 66.8 58.8

3
산업 변동 49.6
직업 변동 52.2
경력 변동 62.5

N 343 228 11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 2000.

Ⅴ. 직업세계 정착 과정의 노동시장 경험이 이후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

이제 첫 일자리 이후 직장이동을 포함한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서의 노동시장 경험이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노동시장 경력 초기의 실업이 영속
적인 상처(scar)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치하고 있으므로, 지
속적인 효과는 노동시장 초기 경험의 취약 또는 불안정성에 따른 장래 소득의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성과로 임금을 채택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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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임금은 3차년도(2000년) 조사 시점에서 포착된 임금이다. 결국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노동시장 경력 초기의 경험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다. 이때 분석자료는 임금근로자로 국한된다. 추정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임금의 로그
값을 사용하였다. 

<표 6>에는 추정 모형에 사용한 변수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표 6> 추정 모형의 변수 특성

평 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마지막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원) 3,289.2 1,354.6 

<독립변수>
1. 인적특성
  성(여성)
    남성 0.470 0.499 
  학력(고졸)
    전문대졸 0.230 0.421 
    대졸 이상 0.228 0.420 
  노동시장 경력(년) 3.7 2.7 
2. 직업세계 정착 과정
  직장경험횟수 2.1 1.3 
  첫 일자리와 동일 산업 여부 0.761 0.427 
  첫 일자리와 동일 직업 여부 0.730 0.444 
  비정규직 경험비중 0.160 0.328 
3. 첫 일자리로의 진입 과정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년) 0.733 2.126 
  첫 일자리 근속(년) 1.6 1.9 
  첫 일자리 비정규직 여부 0.196 0.397 
4. 학교 졸업후 마지막 조사시점까지의 경과기간(년) 4.8 3.2 
 표본수 89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 2000.

우리의 주된 관심인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서의 노동시장 경험은 직장경험횟수, 마지
막 일자리가 첫 일자리와 동일한 산업 또는 직업인지의 여부, 비정규직 경력비중으로
포착하였다. 우선 직장경험횟수는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서의 직장이동성을 대표한다. 
그리고 첫 일자리와의 동일 산업 또는 직업 여부는 직장이동 과정에서의 경력 변동을

측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경력 비중은 직장이동 과정에서의 누적적인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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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경험의 비중을 의미한다. 각 일자리에 대한 종사상 지위 변수의 누락 또는 결손
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종사상 지위별 누적적인 경력연수 대신에 졸업 이후 노동시장
경력연수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력연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경험이 마지막 일자리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학교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난 후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소요된 이행
기간과 첫 일자리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첫 일자리의 근속연수 및 비정규직 여부를 포

함하였다.
그리고 추정 모형에서는 성, 학력, 노동시장 경력연수 등의 특성을 통제하였다. 한편
우리가 사용하는 표본에서는 개인별로 졸업 시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잠재적인 노동시장 경력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학교를 마치고 난 후부터 조사 시점

까지의 경과기간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인적 특성에 연령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 경력연수 및 졸업 이후 마지막 조사 시점까지의 경과기간 변수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이었다. 
직업세계 정착 과정의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이후의 임금에 미친 영향을 통상최소자

승법을 통해 회귀분석한 추정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1)은 직업세계 정착
과정의 노동시장 경험이 마지막 일자리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며, (2)
는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 및 첫 일자리의 특성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우선 추정 결과 (1)에서 학교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난 후의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서
의 노동시장 경험이 이후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직장경험횟수가 많을수록 이
후의 임금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경력 초기의 빈번한 노
동이동이 더 나은 일자리의 획득을 통한 임금추구 과정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마지막 일자리가 첫 일자리와 산업 또는 직업이 동일한가의 여부는 임금에 양

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 변동이 심할수록

축적한 인적자원의 손실이 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직장이동시에 산업과 직업의 변화를 동반한 경력 변동률이 절반을 넘어서기 때
문에 앞서의 직장이동성을 대표하는 직장경험횟수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경험비중이 높을수록 이후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근로생애 초기에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력이 누적될
수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정 결과 (2)는 앞서의 설명변수에 더하여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관련된 변수를 추
가하여 추정한 것이다. 앞서의 추정 결과 (1)과 비교하여,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서의
노동시장 경험 변수들은 추정 결과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결정계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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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면, 첫 일자리로의 진입 과정을 포착한 설명변수를 추가하였음에도 설명력이 그다
지 증대하지 않아, 첫 일자리의 경험의 지속적인 영향은 크기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
후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분석 결과이다. 이는 학교 졸업후의 미취
업이 장기화될수록 취업경험을 통한 인적자원의 축적이 저해되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7> 추정 결과

(1) (2)
상수항 7.698 (0.048) *** 7.715 (0.051) ***
1. 인적 특성
  성(여성)
    남성 0.094 (0.023) *** 0.092 (0.025) ***
  학력(고졸)
    전문대졸 0.130 (0.030) *** 0.129 (0.032) ***
    대졸이상 0.449 (0.031) *** 0.458 (0.033) ***
  노동시장 경력 0.033 (0.006) *** 0.025 (0.008) ***
2. 직업세계 정착 과정
  직장경험횟수 -0.026 (0.011) ** -0.040 (0.014) ***
  첫 일자리와 동일 산업 0.023 (0.033) 0.024 (0.033) 
  첫 일자리와 동일 직업 0.014 (0.032) 0.009 (0.033) 
  비정규직 경력비중 -0.094 (0.035) *** -0.106 (0.062) *
3. 직업세계 진입 과정
  이행 기간 -0.020 (0.009) **
  근속연수 0.004 (0.009) 
  비정규직 0.015 (0.053) 
4. 경과기간 0.014 (0.006) ** 0.025 (0.009) ***
N 863 756 
Adj R-Sq     0.276 0.29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 2000.

Ⅵ. 요약과 시사점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직업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층 노동시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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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의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은 첫 일자리 획득 이후에도 잦은 노동이동과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짧

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 높은 수준의 경력 변동 등 노동시장 경력 초기의 불
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근로생애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직업세계 진입 과정에서의 경
험이 이후의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첫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이 길
수록 이후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의 장기화
는 취업경험을 통한 인적자원의 축적을 저해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서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경험의 누적은 이후에도 지속적

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장경험횟수가 많을수록 이후의 임금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 경력 초기의 빈번한 직장이동이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탐색을 통한 임금추구 과정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정규직 경험의 누적은 이후의 임금수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경험을 지속하는 것이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은 경력개발을 동반하지 않은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행 과정의 불안정
성이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함께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진로지도의 체계화, 근로체험 활동의 장려, 이행관련 정보의 생
산․유통 등의 지원체계의 구축이라는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의 경험과 그 성과에 대한 본 연구는 자료 및 실증방법에서

여러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층 부가조사는 첫 일자리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직업력 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직업세계 정착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회고적인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수 취업경험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경력 초기의 경험이 충분히 파악되었
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표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졸업 동기(cohort)별 노동시장 경험과 그 성과에 대
한 추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정 모형에서는 학교를 마치고 난 후부
터 조사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통제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근로생애 초기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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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으로 국한하여 측정한 노동시장 경험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근로생애 초기의 노
동시장 경험과 일정기간 이후의 임금과의 횡단면적인 인과분석에 그치는 한계를 가진

다. 또한 추정 모형에 있어서 가지는 한계는 초기의 노동시장 경험과 이후의 임금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및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교육, 훈련, 근로경험을 통한 인적자원의 축적 과정,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노동이동 등의 직업세계 정착 과정 등에 대한 추적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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